
(재결례) 토지수용위원회는 저당권자에게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부하고, 

사업시행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.

［중토위 2020. 12. 10. 재결］

재결요지

주식회사000저축은행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보상금을 당사 명의로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

대하여,

법 제47조에 따르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

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

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,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유자는 물론 관계인에게도 

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부하고, 사업시행자도 관계인이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을 안내하는 등 관계

인의 권리보호를 할 계획이므로 관계인은 위 규정에 따라 보상금에 대하여 수용시기 내에 그 보상

금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.

따라서 관계인들이 주장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소유자와 

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탁 등의 조치를 해야 

할 사안으로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

이를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.


